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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산업 운명 “미국경기 회복…”
미국, 일시적 경기회복 가능성 … 생산성․실업률 양극단이 문제

2004년 미국 화학산업의 운명은 전반적인 미국 경기의 회복전망에 달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.

최근 거시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단정

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최근의 긍정적 경기지표들이 일시적 회복세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미국 최고경영자(CEO)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대체적으로 상승했으나 2004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

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심화 및 인재손실 등의 위험요소를 최대 이슈로 꼽고 있다.

미국 상무부(USDC) 경제조사국(BEA)에 따르면,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은 2003년 2/4분 

3.1%에서 3/4분기 8.2%로 상승하고 법인수익(Corporate Profit)도 증가한 반면, 실업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

타내고 있다.

법인수익(재고평가 및 자본지출조정)은 2/4분기 957억달러 증가한 데 이어 3/4분기 1014억달러 증가했으며 

실업률은 6월 6.4%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1월 5.9%, 12월 5.7%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.

이외에 장기적인 금리하락 및 근원인플레이션(Core-Inflation) 하락 등 다른 거시 경제적 지표들도 긍정적인 

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경기회복을 암시하고 있다.

JP Morgan에 따르면,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및 실업률 하락 등 유동성 향상에 따른 경기회복이라는 관점에

서 볼 때 미국 경제는 전형적인 회복단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복관점이 입증된다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

화에 따라 최소 2005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최근 상승세가 긍정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금융시장, 특히 주식시장 전망도 긍정적이고, 낙관론자들의 전망치

가 들어맞는다면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.

현재 기록적인 수준에 달한 수익은 명목 GDP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하고 실직수익 증가율도 예년 평균치를 

웃돌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하락도 일시적인 회복세가 아닌 장기적인 성장전망을 반영

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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